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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0. 7. 6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 PD(Program Director) 중 민간전문가 경력자는 일정

이상이며, PD 역할은 제도 도입초기와 유사(한국경제 7.6

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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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산업부 산업 PD 21명 중 직전경력 기준, 민간전문가 출신은 7명

으로 33%이며, 직전이 아닌 전체 경력 기준으로 민간기업 또는

대학 근무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는 15명(71%)임

ㅇ PD의 주요 역할은 산업부 R&D 과제를 기획하는 것으로 제도

도입 초기(‘09)와 유사함

◇ 7.6일 한국경제 <민간 전문가 뽑겠다던 ‘산업부 PD’, 말 잘 듣는

국책연구원으로 채웠다.>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

1. 기사내용

□ 민간 전문가의 수혈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, 산업통상자원부의

PD가 2018년 이후 국책 연구기관으로 채워져, 본래의 취지가 퇴색

ㅇ ‘18년 이후 채용된 산업부 PD 15명 중 민간(기업, 대학교수) 출신은

2명뿐으로 나머지는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채워짐

    * 제도가 처음 도입된‘09년에는 10명 중 8명이 민간에 영입된 것과 대비

□ PD의 위상도, 초기에는 정부R&D 과제를 주도했으나, 지금은 산업부의

감독을 받아 진전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됐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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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산업부의 산업 PD 중 민간 전문가 출신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

ㅇ 현재 산업분야 PD는 총 21명이며, 이 중 직전 경력 기준으로는

7명(33%)이 민간 기업체 등 민간 전문가 출신이며,

    * 산업 PD(21명) 직전 경력 :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(14명), 민간전문가 (7명)

ㅇ 全경력을 기준시에는 민간 경력이 있는 PD는 전체 21명 중
총 15명임

ㅇ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 출신의 PD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,
R&D과제수의 증가, 예비타당성 대응 등의 업무강도 강화로,
이전보다 민간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임

□ PD의 역할은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의 ‘신규 R&D 과제를 기획’하는
것이 주요 업무로서, 이는 제도 도입 초기(‘09)와 변함이 없음

ㅇ PD는 과제 기획을 위해 1년 내내 과제 수요조사, 기획대상 발굴,
과제기획 등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, 일상적인

과제 관리는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음

ㅇ 오히려,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,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추경 및
예산 확대로 PD의 업무와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

□ 산업부는 민간·공공 분야 등 다양한 풀에서 PD를 채용하여 각자의

강점을 기획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, 공공기관 출신도
전문성을 가지고 R&D기획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음

ㅇ 향후, 유능한 국책연구원 출신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체나, 교수
등 민간 전문가들의 채용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

※ 문의 : 산업기술개발과 이재식 과장(044-203-4530) / 홍기웅 사무관(4531)


